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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파악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도에 위치한 사립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표본 296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전공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이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여 긍정심리자본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 전공의 전략방안을 제안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sign and validate a research model to examine th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among students major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t a private university in a non-metropolitan area.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tudents from a private university located in the Chungcheong region, and 296 

valid res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which in turn positively influenced job 

preparation behavior. Furthermore, major satisfaction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not only i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 to enha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but also in suggesting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at private universities 

in region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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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서, 정보는 개인에서부터 조직이나 국가

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

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학문의 세분화로 인하

여 대량의 정보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현대사

회의 속성을 우리는 정보폭발 또는 정보의 홍

수라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

정보화 기술과 분야별 신기술이 가져온 기술혁

신은 사회 전반의 고용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 일자리의 미래 보

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23~’27)간 총 6,900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8,300만 개

의 일자리가 대체됨으로써 현재 전 세계 고용

의 2%(1,400만 개)에 해당하는 일자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국가전략정보포털, 2023). 

결국에는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 기술의 발전

은 단순 노동직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기자

와 같은 전문직으로 여겨지는 직업군의 기회까

지도 위협하여 결국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소라, 2021).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

체와 청년실업률 증가로 인해 대학생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

업은 개인에게는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이나 직

업을 통한 학습기회 상실을 가져오고 장기적으

로는 근로능력과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취업에 

실패한 청년층이 느끼는 좌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사회 부적응 및 일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적인 고용동향 분석과는 별도로 

특별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통계청 ‘2023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사이 

6만8000개 줄었고 2022년 4분기(-3만6000개), 

2023년 1분기(-6만1000개)에 이어 3분기 연속

해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2만4000

개)와 공공행정(-1만4000개), 사업․임대(-1만

3000개)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통계청, 2023). 

20대 이하 청년층의 취업률 하락의 원인은 해

당 연령의 인구수 감소와 아르바이트가 많은 

도․소매업 일자리 증가세 약화(900개) 등으

로 조사되었다(박진영, 2023). 더욱이 20대 이

하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교 졸업생의 취

업이 힘들어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또

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3년 대학생 취업인식

도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해보다 취업이 어렵

다고 답한 청년이 30.3%,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답한 청년이 25.9%로 높게 나와 대졸 채용시장 

구직난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들은 경력직 선호에 따른 신입 채용 기회의 감

소가 20대 취업이 어려운 주요이었으며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보의 어려움도 중요

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청년층 고용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충분한 일 경험을 통해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직무 능력

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한국경

제인연합회, 2024). 이 문제는 조기 진로 선택

을 통한 장기간의 직무 교육과 일경험 지원, 신

입 사원 직무 능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기업의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21

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대학 및 전공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전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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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관한 선행연구(김경리, 이현주, 2022; 정

경숙, 2025)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취업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실

업률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과 전공선택 

시 학문적 이론보다 취업과 같은 현실적 문제

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경기침체

와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에 대응하여 진로탐색

과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적극 지원하며, 학생

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와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는 경

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헌정보

학전공 학생들은 입학 후 전공 교과목 수업 이

수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논문은 

있으나(김윤민, 이선일, 2021; 김주아, 2022; 

오우진, 2023; 윤성혜, 송선희, 2020; 최경환, 

정명규, 2025) 문헌정보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 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인 만족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

는 과정에서 대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 및 취업준비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각 변수 간의 관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정보학 전공

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취업전략 수립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 결

과를 통해 학생들이 전공만족과 취업준비행동

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학부나 학과를 운영하

는 교육기관에는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경쟁력 있는 학과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

록 자료를 제공하며,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긍정심리자본 

심리학에서는 부정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는 

연구 현상을 반성하며 사람들이 삶과 일터에서 

자신의 강점을 키우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탐구하는 ‘긍정심리학’을 태동시켰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은 조직 운영과 관리에 대

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조직연구 분야에 응

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직연구 분야에서 긍정심

리학의 응용은 크게 긍정조직학(POS,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과 긍정조직행동

(POB,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의 두 

가지 흐름으로 발전되고 있다(신현희, 장수현, 

2022). 긍정조직학은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특성과 과정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긍정조직행동은 조직

의 성과 향상을 위해 측정과 개발이 가능하고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강점과 심리적 

역량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다. 긍정조직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Luthans와 

그의 동료들은 긍정심리에 관한 이론을 더욱 발

전시켜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개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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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긍정적 심리를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

본과 같은 과거 자본영역을 확장하여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남미희, 정

명규, 2024).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에서는 개인

의 개발 가능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개발 가

능성’과 긍정적 성과를 도출하는 ‘자본’으로서

의 개념이 강조된다. 조직의 인적자원이 지식

과 기술 외에 얼마나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지

고 있는가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

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Avey & Holley, 

2024).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

로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낙

관주의(optimism), 회복탄력성(resiliency) 등 

4개의 역량이 결합된 상위 개념이다. 

2.1.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특정한 과

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인지적 자원, 동기 등을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자신감)이나 

믿음을 말한다. 자기효능적인 사람은 다음 5가

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1) 자신을 위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힘든 일을 선택한다. 

(2) 도전을 환영하고 성공시킨다. (3) 스스로 

동기를 부여한다. (4)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

요한 노력에 투자한다. (5) 어려움 또는 난관에 

직면할 때 참고 이겨 낸다. 이러한 특징들은 자

기효능감의 수용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을 독립

적으로 발전시키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게 하며, 

장기적인 외부압력을 최소화한다. 그들은 어려

운 일을 찾아내어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더 높

은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여 소극

적인 생각을 떨쳐 버린다(지희진, 2025; Wray, 

et al., 2022).

2.1.2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현재와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낙관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기대치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정연 외, 2025). 미래에 좋은 일이 발생할 것

이라고 예측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현실적

인 낙관주의이다. 자기훈련(self-discipline)과 

과거의 사건 분석,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에 필요한 계획, 예방적 주의 등에 중요한 교훈

을 제공한다(Chu et al., 2022).

2.1.3 희망

희망은 성공하려는 의지, 목표를 향한 에너

지,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경로와 계획이 상

호작용하여 형성되는 인지 기반의 긍정적 동기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수행의지(willpower)와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pathways)에 대한 관점

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다. 수행의지는 

특정 상황에서 성공을 이루려는 개인의 동기를 

의미하며, 경로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

법이나 수단을 가리킨다(전혜정 외, 2025). 희망

이 목표에 대한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유사하지만,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자기

효능감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높은 수

준의 희망을 지닌 개인은 더 큰 목표를 향한 에

너지를 발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체 경로

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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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란 단순히 정상 상태로 돌아가

는 것을 넘어, 평형점을 넘어서는 성장을 지향

하며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 그

리고 그 역경마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역경, 불확실성, 위험 또는 실패

에 직면했을 때 좌절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되

돌아오거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의지를 의미한다. 복원력의 유용한 요소로는 인

지적 능력, 기질, 긍정적 자기인식, 신뢰, 삶에 

대한 긍정적 견해, 감정적 안정, 자기 규제, 유머 

감각 등이 있다(Tambun & Tondok, 2024).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경험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

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서 주체의 능동성이 주로 강조되는 희망이나 

낙관주의와는 구별된다(전혜정 외, 2025).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측정, 개발, 관리할 

수 있는 상태적 특성으로 간주되면서 관련한 

실증분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성

원의 강점, 잠재력 등에 관심을 두는 긍정적 조

직행동 접근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 자리

를 잡으며, 긍정심리자본 연구들이 꾸준히 축

적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의 메타분석 연구 

중 하나인 Newman et al.(2014)는 10년간의 

기존 문헌 분석을 통해 개인, 팀, 조직 차원에서

의 긍정심리자본의 선행변수, 매개․조절변수, 

종속변수를 도출을 기반으로 메커니즘을 분석

하여 심리자본연구를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 조직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변수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수준의 연구를 살

펴보면 조직 구성원의 바람직한 태도와 관련하

여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사람은 미래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일에 관련

된 다양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심

리상태는 개인들이 더 큰 노력을 하고 자신의 

직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동기를 부여하

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의 사명에 대한 헌신, 창의적 성과, 문

제해결 및 개인 차원에서의 혁신 등에서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에도 긍정심리자본이 조절 변수로서 다른 변수

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

를 살펴보면(신현희, 장수현, 2022; 유영서 외, 

2023; 최예인 외, 2025) 대학생들의 전공만족, 

진로적응감, 학업소진, 취업준비행동에 대하여 

긍정심리자본은 구성의 태도, 성과, 결과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전공만족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평가하고 판

단하는 과정이며, 전공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을 의미한다(신태화, 2023). 전공만족은 직업

인에 대한 직업만족과 같은 의미이며, 대학생

이 전공수업에 대한 평가 및 본인이 주관적으

로 느끼는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Nauta, 

2007). 전공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

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Nauta(2007)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직업인의 직업 만족과 동일한 의미

이며, 학생들이 전공 분야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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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만족으로 정의하였다. Schenkenfelder et 

al.(2020)은 전공 학과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가 

소속된 학과의 전공 교과목에 대한 기대, 진로 

및 직업 준거집단과의 비교 등을 바탕으로 형

성되는 심리적 결과물로 정의하였다. 이는 학

습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정

보 등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의미하

였다. 류인평 외(2019)는 전공만족도는 개인

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

여, 자신이 속한 학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판단의 결과이다. 송정명과 유동현

(2018)은 전공만족도를, 학생들이 전공을 접

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즐거

움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함

께 형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정의하였다. 이

와 같이 다양한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전

공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전공

만족도는 인지적, 정서적, 일반적인 측면의 전

공 만족 등 각각의 부분들을 강조하여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전공 

선택은 성별, 학업 성적, 적성, 지능, 재능 등 개

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의 영향, 

사회적 변화, 교육 제도, 산업 구조 등 외부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된다(Gerçek & 

Elmas-Atay, 2024). 

일반적으로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전

공에 더 집중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

래에도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크게 일반적

인 전공만족, 진로에 대한 만족, 교수와 학생 간

의 관계,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류인평 외, 2019; 송정명, 유동현, 2018). 

먼저, 학과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은 학과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며, 진로에 대한 만

족은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한 개인의 전반

적인 감정으로 개인요인(성격, 정서적 특성), 

환경요인(직무나 효능감과 관련된 환경적 지

지, 자원, 장벽), 사회인지적 요인(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혹은 근로조건) 등이며, 교육자 만족

은 교수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

는 결과에 대한 반응과 감정을 말한다.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수업 중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별적인 상담이

나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

다. 학과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게 되며, 

이와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각 교과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형성하게 된다. 교육과정에 대

한 만족도는 전공만족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이는 전공수업에서 제공되는 교육

내용의 적절성 및 학문적 수준에 대한 학생들

의 평가를 의미한다(Wang et al., 2025). 

2.3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은 성공적인 직업 선택과 경력을 형

성하기 위해 개인은 직업에 대한 가치 탐색, 선

택에 대한 평가, 다양한 자원의 활용, 직업 세계

의 다양성 경험, 관심 분야 종사자와의 면담 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며, 이는 취업 성공을 위한 중

요한 준비 과정의 활동이다(Hackett, 1993). 대

학생의 취업 준비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

을 얻거나 희망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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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특히 양

진희와 김봉환(2008)의 연구에서 정의된 ‘진로

준비행동'의 개념과 비교하면 취업준비행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은 진로준

비행동의 몇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은 

진로 탐색의 초기 단계로, 개인의 흥미, 가치, 

능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직업에 대

한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도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교육과 훈련, 기술 습득 등의 준비 과

정을 의미한다. 필요한 교재 및 기자재를 구입

함으로써 전반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본

다. 세 번째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

력을 꼽고 있다. 취업준비행동은 진로준비행동

에서 보는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진로의 개념보

다는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면

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다(Evans, 

2017). 즉 정보검색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한 직

업과 회사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과정이고, 목

표가 설정이 되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필

요한 자격과 과정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는 

준비과정이 해당된다. 

정확한 정보 수집과 자료 분석을 위해 전문 

취업센터나 주변인과의 상담을 받고, 인턴십 등 

자신이 원하는 일과 관련된 경험을 쌓는 등의 

노력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노

력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회사에 이

력서를 제출하고 시험과 면접을 진행하는 채용

절차의 모든 행동적 차원까지 밟아 나가는 것을 

취업준비행동이라 할 수 있다(Gurley, 2018). 

조은희와 문화진(2019)은 대학생들이 취업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활 동안 기울이는 모

든 노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취업

준비행동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의 탐색을 포함

하여, 구직을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과 전략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개인이 직업을 획득

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취업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동적 측면이라 할 수 있으며, 취업이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해당 목표 달

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직무나 기업에

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격을 계획적으로 개발․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취업

중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신태화, 2023).

2.4 긍정심리자본, 전공만족, 취업준비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신규리와 손영미(2020)의 연구에서는 전국

의 4년제 대학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여가스

포츠 참여와 삶의 의미, 긍정정서, 긍정심리자

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여가스

포츠 참여는 삶의 의미, 긍정정서, 긍정심리자

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 낙관주의 연구는 정연 외(2025) 연구에서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아진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김동일 외(2024)

는 대학생의 진로자기이해, 진로자기효능감, 진

로낙관성에 따라 잠재집단을 확인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준비행동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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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잠재집

단에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행

동을 촉진하기 위해 진로자기효능감이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신현희와 장

수현(202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희망이 진

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유영서 외(2023)는 대

학생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회복

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장벽과의 관계

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회복탄력성이 진로장벽을 극복하

고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영

향을 미치며 전공의 만족은 대학생활의 적응 

척도로 연결된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수준

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Jaime, 2023). 따라서 입학 전 진

로를 설정하여 희망했던 학과에 입학할 경우 

자신과 학교를 동일시하며 학교와 전공에 관심

이 증가하며,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학교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Starkey et al., 2009). 전공 불만족인 학생들

의 경우 전반에 걸쳐 학교생활과 학업 부적응

의 상태(신태화, 2023)를 보였으며, 매개변수

인 전공만족도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나 전공만

족도는 개인적 동기와 진로결정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홍보람과 김혜정(2024) 연구에서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취업준

비행동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

다. 송정명과 유동현(2018), 류인평 외(2019), 

Wang et al.,(2025)의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

생들은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로 진로를 결정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행동과 진로장벽, 전공만족도의 관

계에 관한 선행 논문을 보면 4년제 대학의 모든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행동과 

진로장벽,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

은 미미한 설정이다. 다만 최근의 선행 연구들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특정전공 학생들을 대상

으로 연구하였다(심선숙, 정혜영, 2023). 이에 

전문대학교 문헌정보과 여대생의 취업준비행동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요인(교

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요인)을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서 다양한 학과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전반적

인 측면에서의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연구

에 밝혔다(장로사, 2023). 취업준비행동과 진로

장벽,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에 대한 불안

함이 과도한 취업불안을 유발(조은희, 문화진, 

2019)하며 졸업 후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 전공

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동기유발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roudi et al., 2022).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학생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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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업준비행동,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조

사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요

한 요소로 파악하고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몇 가지 하위요인으로 한정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긍

정심리자본이 전공 만족도와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 목

적에 따라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1)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

은 긍정심리자본과 전공만족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

은 전공만족과 취업준비행동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표 1> 참조).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5문항, 독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을 묻는 16문항, 매개변인인 전공

만족을 묻는 10문항, 종속변인인 취업준비행동

을 묻는 10문항의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매우그렇다(5점)-전혀그렇지않다(1점)으

로 사용된 측정도구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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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H1

H1-1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긍정심리자본(희망)은 전공만족(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긍정심리자본(희망)은 전공만족(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긍정심리자본(낙관성)은 전공만족(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긍정심리자본(낙관성)은 전공만족(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7 긍정심리자본(회복탄력성)은 전공만족(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8 긍정심리자본(회복탄력성)은 전공만족(교육과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H2-1 전공만족(진로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전공만족(교육과정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H3-1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긍정심리자본(희망)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긍정심리자본(낙관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긍정심리자본(회복탄력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 연구가설

변수 문항 수 측정 문항 출처

긍정
심리
자본

자기
효능감

4

∙다양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음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함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Newman et al.(2014),
신현희와 장수현(2022),

유영서 외(2023),
Avey & Holley(2024),

최예인 외(2025)

희망 4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음
∙중요한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냄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나아감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 나감

낙관성 4

∙행복함 삶을 살 것임
∙실패는 일시적이며,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음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함

회복
탄력성

4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겨냄
∙힘든 일을 겪어도 빠르게 회복함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이 있음
∙갈등이 생기면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함

전공
만족

진로
만족

5

∙전공하는 학과는 인기학과에 속함
∙전공하는 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
∙전공하는 학과는 직업선택에 도움이 됨
∙나의 전공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함
∙전공학과 교과 내용에 흥미와 가치를 느낌

송정명과 유동현(2018),
류인평 외(2019),

Gerçek & Elmas-Atay(2024),
Wang et al.(2025)교육

과정
만족

5

∙전공과목에 대한 이론 및 실기수업 난이도에 만족
∙수업 방식이 나와 잘 맞다고 생각
∙수업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흥미있는 수업을 진행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함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의 조언을 들음

취업준비행동 5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점관리를 하고 있음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 공부를 하고 있음
∙취업관련 교과목 또는 전공관련 과목을 수강함
∙이력서에 포함시킬 수 잇는 경력을 준비하고 있음

조은희와 문화진(2019),
신태화(2023),
Gurley(2018),

Baroudi et al.(2022)

<표 2> 측정도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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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자본은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로에 

관한 척도로서 신현희와 장수현(2022), 유영서 

외(2023), 최예인 외(2025) 그리고 Ave와 Holley 

(2024)가 사용한 척도를 이 연구에 맞도록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하

위변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및 회복탄

력성의 총 4개 요인으로 각각 4문항씩 총 16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전공만족은 인지적, 정서적, 일반적인 측면의 

전공 만족 등에 관한 척도로서 송정명과 유동현

(2018), 류인평 외(2019), 신태화(2023) 그리고 

Wang et al.(2025)이 사용한 척도를 이 연구

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공만

족의 하위변인은 진로만족과 교유과정만족의 2

개 요인으로 각각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취업을 위한 준비 행동

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취업 관련 문제를 인식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아

가는 과정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조은희와 문화

진(2019), 신태화(2023) 그리고 Gurley(2018), 

Baroudi et al.(2022)가 사용한 척도를 이 연구

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취업준

비행동은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

구대상의 모집단은 경기도와 충청도 대학교의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3

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고 350부를 배부하

여 실시하였으며, 성실하게 모든 문항에 응답

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296부를 최종적으로 분

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7.0 

통계패키지와 AMO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행되었다.

3.4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절차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설문 문항

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구분 내용 통계기법

기초통계분석

인구통계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타당성 분석 주성분분석, 베리맥스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Cronbach's α 계수

변수간 관련성 Person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 가설 구조방정식 분석

<표 3>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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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검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

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구성개념의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

뢰성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공통성 값이 0.5 이하인 변수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KMO 측

도를 통해 확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정미옥, 

2024).

3.4.1 외생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외생변수로서 독립변수의 긍정심리자본(자

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에 대한 요

인분석 결과, KMO 측도는 .849로 높은 적합도

를 보여주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1232.217***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

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

감은 3개의 측정항목, 희망은 3개의 측정항목, 

낙관성은 3개의 측정항목, 회복탄력성은 2개로 

범주화되었다.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의 요인은 70.891%의 요인 

설명력을 보였다.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요인들

의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효능감은 .768, 희

망은 .756, 낙관성은 .691, 회복탄력성은 .737로 

적합한 신뢰성을 보였으며, 요인분석 및 신뢰

성 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항목

요인

Communality
Cronbach’s 

α 계수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

탄력성

(PPC_S1) .791 .209 .128 .344 .804

.768(PPC_S2) .834 .144 .166 .219 .791

(PPC_S3) .638 .266 .379 -.204 .663

(PPC_H1) .146 .786 .233 .051 .696

.756(PPC_H2) .103 .809 .046 .264 .738

(PPC_H3) .377 .676 .202 .143 .661

(PPC_O1) .168 .090 .700 .370 .663

.691(PPC_O2) .209 .113 .738 .252 .665

(PPC_O4) .132 .214 .725 .017 .589

(PPC_R1) .181 .211 .438 .695 .752
.737

(PPC_R2) .154 .197 .149 .832 .777

eigen-value 1.168 1.009 4.749 .871

% of Variance 18.607 18.322 18.717 15.244

Cumulative % 70.891

KMO 측도 .84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1232.217***

*p<.05, **p<.01, ***p<.001 

<표 4> 외생변수(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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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내생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도

내생변수 전공만족(진로만족, 교육과정만족), 

취업준비행동의 탐색요인 분석결과, KMO 측도

는 .781로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1216.646***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로만족은 3개, 교육과정만족은 3

개, 취업준비행동은 4개의 측정항목으로 범주화

되었다. 내생변수는 69.107%의 만족할 만한 요

인 설명력을 나타냈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진로만족 .830, 교육과정만족 .835, 취업

준비행동 .724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에 대한 세부 결과는 <표 5>와 

같다.

4. 연구결과

4.1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로 수집된 데이터(N=296)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가 

196명(70.6%), 연령분포는 22~23세가 112명

(37.8%), 학년은 3학년이 98명(33.1%), 전공

선택동기로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150명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졸업후 취업

이 용이해서가 53명(17.9%), 고교성적을 고려

해서는 46명(15.5%),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42명(14.2%), 기타 5명(1.7%) 순으로 분석되

었다.

항 목
요 인

Communality
Cronbach’s 

α 계수진로만족 교육과정만족 취업준비행동

(MS_C1) .780 .220 .248 .718

.830(MS_C2) .782 .181 .356 .772

(MS_C3) .875 .159 .019 .791

(MS_E1) .147 .821 .151 .719

.835(MS_E2) .293 .833 .129 .796

(MS_E3) .129 .840 .033 .723

(JPB_1) .212 .032 .791 .672

.724
(JPB_2) .241 -.018 .706 .557

(JPB_3) -.010 .419 .633 .577

(JPB_4) .105 .139 .746 .586

eigen-value 1.247 4.080 1.584

% of Variance 22.223 23.766 23.113

Cumulative % 69.107

KMO 측도 .78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1216.646***

*p<.05, **p<.01, ***p<.001 

<표 5> 내생변수 전공만족(진로만족, 교육과정만족),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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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87 29.4

여자 196 70.6

연령

20 ~ 21세 87 29.4

22 ~ 23세 112 37.8

24 ~ 25세 85 28.7

26 ~ 27세 12 4.1

27 이상 0 0.0

학년

1학년 85 28.7

2학년 43 14.5

3학년 98 33.1

4학년 70 23.6

전공선택동기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46 15.5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150 50.7

졸업 이후 취업이 용이해서 53 17.9

주변 지인분들의 권유로 42 14.2

기타 5 1.7

합계 296 100.0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

4.2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측정변수(자기효능감 1개, 희망 1개, 

낙관성 1개, 회복탄력성 2개, 진로만족 2개, 교

육과정만족 2개, 취업행동준비 2개)는 제거하

였다. 이는 잠재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 중 다중

상관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가 낮은 항목들을 제외한 것이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항목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t값 ≥ 2.0), 이에 

따라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Steenkamp & Van Trijp, 1991). 또한, 요인

의 대표성을 검토하기 위해 복합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산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요인에서 복

합신뢰도(0.70 이상)와 평균분산추출값(0.50 이

상)이 권장 기준을 상회하여, 각 요인이 대표성

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별타당성은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

(AVE)이 다른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클 때 확보된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

서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제곱값

이 해당 구성개념의 AVE보다 낮아 판별타당

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가설검증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

공만족,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정한 가설 H1-1 ~ H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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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명 변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값 CR AVE

긍정

심리

자본

자기효능감

PPC_S1 0.849 0.063 13.963

0.852 0.664PPC_S2 0.798 　- -　

PPC_S3 0.571 0.06 9.579

희망

PPC_H1 0.632 0.084 10.161

0.832 0.625PPC_H2 0.715 0.086 11.379

PPC_H3 0.783 　- 　-

낙관성

PPC_O1 0.748 0.093 10.806

0.748 0.504PPC_O2 0.736 　- 　-

PPC_O4 0.52 0.112 7.883

회복탄력성
PPC_R1 0.867 -　 　-

0.773 0.632
PPC_R2 0.701 0.08 11.768

전공

만족

진로만족

MS_C1 0.696 0.065 11.019

0.845 0.654MS_C2 0.964 　- -　

MS_C3 0.621 0.062 9.918

교육과정만족

MS_E1 0.515 0.059 6.668

0.893 0.765MS_E2 1.198 　- 　-

MS_E3 0.562 0.064 6.879

취업준비행동

JPB_1 0.832 　- -　

0.745 0.5JPB_2 0.582 0.111 8.859

JPB_4 0.621 0.098 9.377

적합

지수

 df p CFI GFI IFI NFI AGFI  RMR RMSEA

357.149 140 .001 0.915 .892 0.917 0.87 0.838 0.057 0.073

<표 7>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진로만족 교육과정만족 취업준비행동

자기효능감 0.664 0.444 0.440 0.377 0.120 0.016 0.196

희망 0.666 0.625 0.339 0.311 0.159 0.169 0.266

낙관성 0.663 0.582 0.504 0.623 0.057 0.070 0.127

희복탄력성 0.614 0.558 0.789 0.632 0.182 0.119 0.296

진로만족 0.347 0.399 0.238 0.427 0.654 0.128 0.334

교육과정만족 0.126 0.411 0.265 0.345 0.358 0.765 0.031

취업준비행동 0.443 0.516 0.357 0.544 0.578 0.177 0.500

주) 대각선 셀의 숫자: 평균분산추출(AVE), 대각선 아래 상관계수(r), 대각선 위 상관계수 제곱값(r2)

<표 8> 판별타당성 분석

H2-1, H2-2, H3-1 ~ H3-4를 검증하기 위해

서 SPSS 25와 AMOS1.6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표 

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설 H1-1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은 진

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예측하였는데 경로계수가 -0.029(t=0.243)

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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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표준화계수 t 값(p) 가설 검정

H1-1 자기효능감 --> 진로만족 -0.029 -0.243 가설 기각

H1-2 자기효능감 --> 교육과정만족  0.443  4.681*** 가설 채택

H1-3 희망 --> 진로만족  0.414  3.74*** 가설 채택

H1-4 희망 --> 교육과정만족  0.554  6.18*** 가설 채택

H1-5 낙관성 --> 진로만족  0.708  3.353*** 가설 채택

H1-6 낙관성 --> 교육과정만족  0.260  2.103* 가설 채택

H1-7 회복탄력성 --> 진로만족  0.839  4.345*** 가설 채택

H1-8 회복탄력성 --> 교육과정만족  0.522  4.265*** 가설 채택

H2-1 진로만족 --> 취업준비행동  0.307  2.792** 가설 채택

H2-2 교육과정만족 --> 취업준비행동  0.212  2.605** 가설 채택

H3-1 자기효능감 --> 취업준비행동 -0.066 -0.502 가설 기각

H3-2 희망 --> 취업준비행동  0.402  2.608*** 가설 채택

H3-3 낙관성 --> 취업준비행동 -0.355 -1.432 가설 기각

H3-4 회복탄력성 --> 취업준비행동  0.592  2.27* 가설 채택

적합

지수

 df p CFI GFI IFI NFI AGFI  RMR RMSEA

352.033 140 .001 0.917 0.895 0.919 0.872 0.842 0.063 0.072

*p<.05, **p<.01, ***p<.001 

<표 9>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가설 H1-2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은 교

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443(t=4.681***), H1-3 긍정심

리자본(희망)은 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414(t=3.74***), 

H1-4 긍정심리자본(희망)은 교육과정만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554 

(t=6.18***), H1-5 긍정심리자본(낙관성)은 

진로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

로계수가 0.708(t=3.353***), H1-6 긍정심리

자본(낙관성)은 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26(t=2.103*), 

H1-7 긍정심리자본(회복탄력성)은 진로만족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839(t=4.345***), H1-8 긍정심리자본(회복

탄력성)은 교육과정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522(t=4.265***)로 

나타나 가설 H1-2 ~ H-8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세

부영역에서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탄

력성은 진로만족과 교육과정만족에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의 유영서 외(2023), 최예인 외(2025), Ave와 

Holley(2024) 그리고 Wang et al.(2025)의 연

구 등과 맥락을 같이한다.

H2-1 전공만족(진로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307 

(t=2.792**), H2-2 전공만족(교육과정만족)

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경로계수가 0.212(t=2.605**)로 나타나 

가설 H2-1과 H2-2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긍정

심리자본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학습활동인식(내용이해력)는 학습만족도에 영

향을 주었다. 이는 진로만족과 교육과정만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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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행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유영서 외(2023), 

최예인 외(2025), Ave와 Holley(2024), Gurley 

(2018) 그리고 Baroudi et al.(2022)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가설 H3-1과 H3-3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

능감과 낙관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분석

결과, 경로계수가 각각 -0.066(t=-0.502), -1.432 

(t=2.27*)로 나타나 가설 H3-1과 H3-3은 기

각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

능감과 낙관성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희망과 회복탄력성은 취업준비 문제에 있어 중

요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3-2 긍정심리자본(희망)은 취업준비행동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402(t=2.608***), H3-4 긍정심리자본(회복

탄력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경로계수가 0.592(t=2.27*)로 나

타나 가설 H3-2과 H3-4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송정명과 유동현(2018), 류인평 

외(2019), Wang et al.(2025) 연구 등과 맥락

을 같이한다.

결과적으로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과 취업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세부영역에서는 ‘자

기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낙관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공만족이 긍정심리자본과 취업준

비행동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였고 긍정

심리자본이 전공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

준비행동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에 대한 만족은 긍정심리자본이 취업준비

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

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헌정보학

과 대학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살

려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며, 미래 사서로

서 높은 성과를 달성해야 하며, 낙관성은 필수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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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절망과 비관 대

한 민감도를 낮추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

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극복에 초점을 맞춘 긍

정심리자본이 분명하였고, 학습과정에서 교육

의 인식과 전공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반영한

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진로만족과는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별, 성별 차이 등 보다 다양

한 상황에서의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문

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긍정심리 수준을 높이

는 교육이 전공에 대한 만족과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21세기 들어 일부 학자들은 기존 심리학에서 

간과되었던 두 가지 과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인 긍정심리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건강

한 사람이 더욱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

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할 때 긍정성을 대학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긍정

심리학의 개념과 이론에 바탕을 두며, 대학생

들의 전공과목을 통해 긍정적 행동 분야에 연

구초점을 맞추어 미시적 수준(microlevel)으

로, 다양한 영역에서 좀 더 발전되고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 사립대학에서 문헌정

보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교과학습 욕

구(needs)와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취업 방향

성 및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

관성, 회복탄력성)은 전공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당

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

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

질수록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

재로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학과와 학교차원에

서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교

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

인의 내면적 심리 요인인 긍정심리자본의 중요

성에 주목함으로써 현재 대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진로와 미래에 대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

였다. 긍정심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

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

활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늘 긍정적

인 마음으로 본인의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긍

정심리자본에 대한 보다 폭 넓고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킴으로

써 전공 이탈과 진로에 대한 방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며 전공만족을 통한 적극적인 대

학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단

편적으로 연구되어 온 진로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긍정심리자본을 제시

하였고, 이를 통해 학과에 대한 만족과 적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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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준비를 통한 전공분야로의 취업이 원활한 진

출을 도울 수 있는 제도나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대학은 학생 모집에 더욱 어려움을 

겪으면서 낮은 취업률을 동반하는 힘든 실정이

다. 학과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교육뿐만 아니

라 진로분야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취업준비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전공만족을 높이고 전공분야에 

대한 적응을 돕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을 통한 

전공에 대한 만족이 적극적인 취업준비행동으

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문헌정보학과

와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을 향

상시켜 전공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마련

해야 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 사립대학의 입시와 취업경

쟁 속에서 학과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전공만족(진로만족, 교육과정만족)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관점은 자

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는 기존의 주입식 

정보 전달체계인 수동적 교육방식에서 나아가 

자신감과 긍정심리를 발달시키는 능동적인 교

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실무적인 교과목

이 많은 전공에서는 스스로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

헌정보학관련 전공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보

다는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에 따라 학

생들이 느끼는 자부심, 교수진과의 관계를 통한 

전공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학과 운영 프로그램 구성 시 외부 홍

보활동에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키거나 문헌정

보전공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

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을 적극 

활용하고, 교수진과 선후배와의 소통채널을 확

대해야 한다. 실무중심의 문헌정보학전공 대학

생들에게 있어서 전공만족은 경력계획에 영향

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

신 멀티미디어 시설과 같은 실습장비의 교육환

경을 갖추는 것은 물론 전공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다양한 도서

관에 따른 채용 전략과 산업체별 요구에 맞는 

실무중심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론

과 실무가 융합된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취업동아리 활

동 및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장실습 프로그

램의 개발은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키

고, 자발적인 경력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전공 몰입과 진로 설

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

관성, 회복탄력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

은 긍정심리자본을 활용하여 학과생활에 적응

하고 이를 통한 만족은 원활한 취업준비행동으

로 이어지므로 전공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

그램 구성 시 학생 개개인의 긍정심리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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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문헌정보전공에 대한 만족과 적응에 영향

을 줄 뿐만 아니라 전공분야에서의 취업과 성

공적인 진출을 돕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

라 기대된다.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의 긍정

심리자본과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불확실한 고용환경

과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에

게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키는 교육은 스스로

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속에서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수동

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접근하

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으

면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응

이 순조로우며, 본인이 목표한 분야에서 성공

할 확률이 높아진다. 제도적 차원에서 긍정심

리자본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써 대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학과생활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취업준비계획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며 성공적으로 도서관 분야에 진출하여 미

래의 유능한 사서 및 정보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

족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선행

연구의 요인 및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문헌정보

학 전공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전공만족, 

취업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사립대학 문헌정보학 전공의 전략

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계점을 살펴보고,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수집에 있어 지방의 사립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자료 수집 과정에서 지역적 분포가 고르게 이

루어지지 못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신입생과 졸업을 앞

둔 4학년 등 학년에 따라 진로준비에 대한 태도

와 대응이 다를 것으로 사료되며, 2년제와 4년

제 학제간의 교육과정에 의한 차이점을 분석해 

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으로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보다 실질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긍정심리

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 후 학

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 과정을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면 학과 운영프로그램이나 진로교

육에 보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긍정

심리자본이 내면적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에 집중하여 심

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취업준비행동의 일부 측정문항이 현재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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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인다.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요즘 세대의 

정보획득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문항들을 현실

감 있게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년별에 따

라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구와 목표설정 방식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측정문항을 세분화하여 

잠재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설명력을 입증할 수 있는 확장

된 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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